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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뱅킹의 성장세 뚜렷한 가능성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기술적인 요소

나 소비자의 이용 의도 및 행동, 만족에 대한 분석으로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대라는 견고한 고객층을 보유하였

음에도 이러한 고객 집단을 특정하여 진행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모바일뱅킹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의 모바일뱅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요인 중 충동성, 신용카드 

사용 여부, SNS 중독을 분석하였다. 충동성의 네 가지 하위요인인 부정긴급성, 긍정긴급성, 계획성부족, 지속성부족과 모

바일뱅킹 사용률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여기에 신용카드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충동성의 각 하

위요인과 SNS 중독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

다. 이때 모바일 기반의 SNS 중독이 충동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였

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0대 남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긴급성은 모바일

뱅킹 사용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 여부는 부정긴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

률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셋째, 충동성의 하위요인은 모두 SNS 중독의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긍정긴급성 및 SNS 중독,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서 총효과와 직접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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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뱅킹이란 고객이 휴대폰, PDA 등 무선

통신 디바이스를 통해 인터넷상 은행의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함으로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유진, 곽기영, 2005). 4차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증하면서, 모바일뱅킹은 오늘날 사회에 필수

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을 통해 시공

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는 

유연함과 복잡한 업무 절차를 터치 몇 번으로 해

결할 수 있다는 간편함이 바쁜 현대인들의 기호

를 저격한 것이다. 

한국은행(2020)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2,825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6.0%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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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 가운데 

모바일뱅킹 이용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5%

로 절반 이상의 큰 수치를 보였다(한국은행, 

2020). 2016년 모바일뱅킹의 확산을 인식한 은행

들이 기존 인터넷뱅킹의 부가적인 형태로 운영

되었던 모바일뱅킹을 별도의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문적인 모바일뱅크 서비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6년 3/4분기 

모바일뱅킹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5,393만 건으

로 2015년보다 28.5% 증가하였으며(한국소비자

원, 2016), 현재 코로나19의 영향과 다양한 비대

면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중이다(송정은, 2020).

특히 20대 고객층은 모바일뱅킹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통계치를 보여준다. 이유진, 곽기영

(2005)이 조사한 모바일뱅킹의 연령별 비중을 살

펴보면, 19세에서 24세 사이의 고객층이 전체의 

44.3%로 가장 많았으며 나이대가 늘어날수록 비

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대학내일

(2014)에 따르면 2014년 기준 20대의 계좌이체 

방식은 어플을 이용한 모바일뱅킹이 전체 비중

의 51.9%를 차지하였다. 또한 2018년 한국은행

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30대의 모바일뱅킹 

이용 비율이 87.2%로 가장 높았다(박세영, 송정

은, 2019). 가장 최근인 2020년 신한금융투자는 

모바일뱅킹의 주요 상품인 비대면 계좌 개설 비

중에서 20대가 전체의 37.8%로 가장 높은 수치

를 기록하였다(박경훈, 2021). 2005년부터 현재

까지 20대는 모바일뱅킹 사용에 있어 꾸준한 행

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대가 현대와 

미래 모바일뱅킹 산업의 주요 고객임을 증명한

다고 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의 성장세 뚜렷한 가능성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국

내의 경우 기술적인 요소나 소비자의 이용 의도 

및 행동, 만족에 대한 분석으로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대라는 견고한 고객층을 보유

하였음에도 이러한 고객 집단을 특정하여 진행

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끊임없이 변화

하는 현대의 IT 산업에서 지금과 같은 선행연구

의 편협성이 지속될 경우, 모바일뱅킹의 지속적

인 성장과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 모바일뱅킹

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확

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의 모바일뱅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충동

성’, ‘신용카드 사용 여부’, ‘SNS 중독’ 세 가지가 

이번 연구에서 다룰 외부요인들이다.

충동성은 심리적 요인으로써 주로 인간의 중

독,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데 활

용되어왔다. 또한 ‘충동구매’의 형태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바일 관련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모바일 기반 인터넷쇼핑몰의 발

달로 좀 더 자유롭게 제품 정보를 접하고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전에 없던 구매충동

을 느끼게 되었다(이호배, 이현우, 2003). 이는 

곧 모바일의 편리성 및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

가 인간의 충동성을 자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

다. 모바일뱅킹 역시 모바일기반서비스의 일종

으로, ‘즉시접속성’, ‘이용편의성’, ‘컨텐츠풍부

성’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김민정, 신수연, 2014). 

충동성과 연관성이 깊은 이러한 특성들에 의해, 

모바일뱅킹은 충동성과 어떠한 관계를 보일 것

으로 예상된다. 

윤하정, 신민경, 정순희(2012)는 대학생의 재

무관리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사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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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재무관리에 관한 기

존 연구들은 재무에 대한 계획성, 규칙적 저축 

습관, 재무에 대한 충동성 등의 항목을 제시하여 

재무관리 행동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김효정, 2005). 즉, 재무관리

는 충동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하위요인으로 갖

는다. 신용카드 사용 여부는 이러한 재무관리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므로(윤하정 외, 2012), 

충동성과 모바일뱅킹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NS 중독 현상의 원인에는 충동성이 포함된

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SNS는 언제 어디서

나 빠르게 만족감을 제공하고, 때로는 현실 도피

처로 이용되는 등 여러 편리한 특성을 가졌기 때

문이다(Meerkerk et al, 2010). 이러한 특성들은 

SNS가 모바일기반서비스라는 점에서 파생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NS 중독은 충동성, 모

바일뱅킹 사용률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동성과 모바일뱅킹 사

용률 간의 관계가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달

라지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성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고객의 충동성 측정

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모바일뱅

킹의 마케팅 타겟층 분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충동성 검사를 진행

할 경우 문항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대상자들

의 집중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할애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여부와 충

동성 사이의 정적 혹은 부적 관계를 알아낸 후,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통해 고객의 충동성을 우

회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충동성과 모바

일뱅킹 간의 관계에서 SNS 중독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 모바일뱅킹과 SNS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는 모바일뱅킹의 SNS 마케팅 기획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충동성

사전에서는 충동성에 대해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성질’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순간

적’이라는 표현이다. 미쳐 생각할 새도 없이 어

떠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이를 순간적인 

행동, 즉 충동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한다. 김경숙, 

이덕남(2019)에 의하면 충동적인 행동은 감정 조

절이 어려운 상태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였을 때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발

생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는 과잉행동이나 중

독과 같이 문제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

경숙 이덕남, 2019). 따라서 충동성은 정신병리학

적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으며, Whiteside와 

Lynam(2001)에 의해 ‘부정긴급성(negative urgency)’, 

‘계획성부족(lack of premeditation)’, ‘지속성부족

(lack of perseverance)’,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

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앞서 

나온 하위요인 중 부정긴급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Cyder et al, 2007) ‘긍정긴급성

(positive urgency)’이라는 요인을 개발하였다. 이

로써 충동성은 5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측정이 가

능해졌고, 해당 척도 모델은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UPPS-P)’이라고 일컫는다. → 정의 인용

임선영, 이영호(2014)는 이러한 척도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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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정긴급성, 긍정긴

급성, 계획성부족, 지속성부족은 수렴타당도가 

지지된 반면, 감각추구는 충동성과 명확한 관계

성을 보이지 못하였다(임선영, 이영호, 2014). 감

각추구가 충동성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연구마다 제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

로(Whiteside and Lynam, 2001),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4가지의 하위요인을 통해 충동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각 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임선영과 이영호(2014)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

긴급성이란 짜증, 분노,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졌을 때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

향을 말한다. 감정 과잉으로 인해 이성적 사고가 

부재함으로써 돌발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임선영, 이영호, 2014). 두 번째로 긍정긴급성이

란 즐거움, 흥분 등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 빠졌

을 때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성향을 말한다

(임선영, 이영호, 2014). 세 번째로 계획성부족이

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으로 인한 결

과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성향을 말한다. 계획성

이 부족한 사람은 많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행동

하기 때문에 이후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지 못할

뿐더러, 이에 대한 자각조차 부족하다(Whiteside 

and Lynam, 2001). 마지막으로 지속성부족은 어

렵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일에 오랫동안 집중

하지 못하는 성향을 말한다. 흔히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며, 시작한 일을 제대로 끝내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Whiteside and Lynam, 

2001).

2.2. 모바일뱅킹 사용률

한국은행(2020)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모바

일뱅킹을 포함한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6,479만 명이며, 이중 모바일뱅킹 

등록 고객 수는 1억 2,855명이다.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모바일뱅킹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입출금·자금이체서비스와 조

회서비스의 이용 비중은 창구, CD/ATM, 텔레뱅

킹과 비교하였을 때 모바일뱅킹에서 각각 64.3%, 

91.5%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한국은행, 2020). 

이는 모바일뱅킹의 특성인 즉시접속성(instant 

connectivity)에 의한 결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개인이 필요할 때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객의 니즈와 부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권영모, 2015). 이처럼 모바일뱅킹은 개인

이 원한다면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동성이 높을수록 모바일

뱅킹에 더욱 자주 접속하는 양상을 예상할 수 있

다(Meerkerk et al, 2010). 모바일뱅킹은 즉시접속

성 외에도 이용편의성(use convenience), 컨텐츠

풍부성(abundance of contents) 등의 특성을 갖는

다(김민정, 신수연, 2014). 이용편의성은 모바일

뱅킹의 가입절차 및 거래절차가 사용하기에 얼

마나 유용한지에 관한 것이다(한국소비자원, 

2016). 특정 서비스의 가입절차가 복잡할수록 충

동성, 특히 네 가지 하위요인 중 지속성부족 척

도가 높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줄

어든다(Jex and Britt, 2008). 가입 도중 포기할 가

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바일뱅킹

의 간단한 서비스 절차는 지속성부족 척도가 높

은 고객에게 이점이 될 수 있다. 컨텐츠풍부성은 

모바일뱅킹이 사용자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잠재적 능력의 정도를 말한

다(김민정, 신수연, 2014). 이처럼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 컨텐츠의 

다양성은 충동성이 높은 이들의 니즈를 만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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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임종민, 2017). 이러한 특성들은 모두 

모바일뱅킹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내재된 인터넷 

기반의 금융서비스라는 점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정영수, 강준규, 2006). 

2.2.1. 충동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

충동성은 뚜렷한 목표가 아닌 개인의 본능에 

따라 어떠한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심리적 성향

이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통제력은 낮아지게 된

다. 따라서 충동성이 높을수록 순간적인 쾌락을 

느끼고자 약물, 음주, 흡연 등의 행위를 시작하

고, 그것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이성식, 2006). 

게임 중독과 쇼핑 중독 성향에서 각각 충동성이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

과도 있다(김경숙, 이덕남, 2019). 이처럼 충동성

은 특정 행위로의 중독을 더욱 쉽게 일으키는 기

폭제라 할 수 있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데 최적

화된 요건을 갖춘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다. 원한

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접속의 편

리함이 충동성이 높은 이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사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모바일뱅킹과 같이 

모바일을 통한 브라우징이나 어플을 통해 제공

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

은 일찍이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

아 빠르게 보편화 되었는데(정원진, 2012), 이호

배, 이현우(2003)는 이러한 추세가 충동적인 구

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좀 더 자유로운 

브라우징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러 제품의 정보

를 신속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소

비자는 구매충동을 더 자주 느끼게 된다는 것이

다. 즉, 모바일기반서비스는 개인의 충동성을 이

끌어내는 양상을 보이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모

바일기반서비스의 이러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동성의 

하위요인인 부정긴급성, 긍정긴급성, 계획성부

족, 지속성부족이 모바일기반서비스인 모바일뱅

킹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

였다.

가설A-1 : 부정긴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A-2 : 긍정긴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A-3 : 계획성부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A-4 : 지속성부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2.3. 신용카드 사용 여부

신용카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행동,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 혹은 

신용카드와 재무관리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

다. 신용카드 사용행동은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가지고 있는데, 성별, 연령, 가계소득, 부

모의 교육수준 등이다(김창미, 김영신, 2005). 그

러나 연구마다 해당 변인들에 대한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신용카드에 대

한 태도는 신용카드 사용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서경의(1997)에 의하면 신용카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

에 있어 더 높은 척도를 보였다. Chien과 De 

vaney(2001)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

다.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는 정서적, 인지적, 행

동적 태도라는 3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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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신용카드에 대한 느낌, 신용카드에 대한 지

식, 그리고 신용카드의 사용 행위를 의미한다

(Xiao, 1995). 정서적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신용카드에 대한 태도에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충동성이 해당 태도

와 관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써 충동성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2.3.1.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절효과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자의 신용 상태 및 미래 

소득과 관련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된다. 

체크카드의 경우처럼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함

과 동시에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결제가 이루어지는 지급결제방식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오늘날 신용

카드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연체, 신용불량, 

다중채무 등 소비자 문제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

다(김효정, 2005). 특히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문

제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

다(Ritzer, 1995). 재무관리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때 재무관리란 스스로 재무

적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인 소비 활동을 위해 이

를 실행 및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이기춘 외, 

2000). 재무관리 행동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점검

할 수 있는데, 지출관리, 소득관리, 위험관리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홍향숙, 1997). 이와 같이 재

무관리는 충동성의 요인과 반대되는 계획 및 관

리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무관리 수준

의 척도는 곧 충동성의 척도와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서인주와 두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연체 경험이 전체 연구 대상의 45.1%, 현금서비

스 경험이 5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재무관리 능력이 부족한 대학생의 경우 재무적 

문제와 직면할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신

용카드 사용이 더해진다면 문제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YMCA가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서 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라고 답한 비율은 전

체의 63.7%를 차지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계

치로부터 신용카드가 영향을 미친 대학생의 충

동성 척도와,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에 대

해 검증함으로써 신용카드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가설B-1 : 부정긴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절

될 것이다.

가설B-2 : 긍정긴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절

될 것이다.

가설B-3 : 계획성부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절

될 것이다.

가설B-4 : 지속성부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절

될 것이다.

2.4. SNS 중독

Kuss와 Griffiths(2011)는 SNS에 대해 개인의 

프로필을 공개적으로 구성하여 오프라인상의 친

구들과 온라인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공통된 관

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상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다. S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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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은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으로 더욱 

두각을 드러냈다.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73,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 이용실태조

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SNS를 사

용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67.1%였으며, 그

중 20대는 90.2%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스마트폰은 PC에 비

해 설치 및 삭제 처리가 간편하고 시공간을 초월

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SNS 사용률

의 유의한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었다(심미영 

외, 2016). 

이처럼 SNS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

로 교류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조혜빈, 임영진, 2021). 그러나 이에 대

한 집착이 강해지고 이용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SNS 중독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게 될 뿐

만 아니라 심하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올 수도 있

다. SNS 중독은 대인관계라는 인간의 정신적 활

동과 관련이 깊은 만큼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과 

관계성을 보여왔는데, 우울 및 외로움, 외향성과 

낮은 성실성, 불안 등이 있다(Moreno et al, 

2011). 위의 요인들이 높게 측정될수록 SNS 중

독의 경향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 정소영, 김종

남(2014)은 이중 우울증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Radloff(1977)의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Depression Scale: CES-D)와 백초롱(2012)이 구성

한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에 대하

여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정소영, 김종

남, 2014)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혀낸 바 있

다. 충동성의 하위요인인 부정긴급성은 우울, 외

로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연계되어 있다. 또한 

SNS 중독 경향성과 성실성이 부적 관계를 보인

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Wilson et al, 2010). 

Jex와 Britt(2008)은 성실성이 높을 수록 자신이 

종사하는 직무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이나 과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쏟

는 것은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 지속성부족과 관

계가 있으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은 계획성부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 

따라 본 연구는 충동성이 SNS 중독과 어떠한 관

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바이다. 

정소영, 김종남(2014)은 SNS 중독경향성 척도

를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 등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란, SNS 사용 정도

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

는 것을 말한다(정소영, 김종남, 2014). Potenza

(2006)는 이러한 행동 양상을 특정 행동에 대한 

갈망, 조절 실패, 지속 3단계로 구분하였다. 즉, 

SNS 중독자는 SNS를 사용하지 않으면 갈망 상

태에 빠지며, SNS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결국 끊임없이 SNS를 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과적

으로 일상생활까지 무리가 올 수 있다(Potenza, 

2006). 김현규와 김하균(2019)은 몰입 및 내성에 

대하여 SNS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

용을 끊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SNS상의 

자신의 모습과 활동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현실

의 상황보다도 이를 더욱 중요시 여김으로써,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번번히 SNS에 접속하게 

되는 것이다. 몰입 및 내성 수준이 높을 경우, 

SNS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

한 감정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된다(김현규, 김하

균, 2019). 팽현기(2003)은 부정정서회피가 부정

적인 감정에서 파생된 정서적 불편감과 스트레

스를 해소하기 위해 감정 자체를 무시하려는 시

도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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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 인간은 그 위험요소

를 제거하거나, 위험요소로부터 회피하여 스스

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동일하게 심리적 위험 상

태에서도 자기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에 대한 돌

파 혹은 회피를 시도하는데, 인터넷중독은 이중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곤 한다(팽현기, 2003).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중독 

현상에 빠지기 쉬우며, 부정정서회피는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다(제순하,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

위요인들을 이용하여 SNS 중독성을 측정한다.

2.4.1. 충동성과 SNS 중독의 관계

SNS 중독 현상은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IT 중독 현상 중 하나인데, 충동성

이라는 원인변인을 가지고 있다(Meerkerk et al, 

2010). 충동성의 하위요인인 계획성부족 혹은 지

속성부족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이 만족감을 느

끼기까지 참을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데(임종민, 

2017), SNS 및 인터넷 게임 등 IT 기능들은 대부

분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획성

이나 지속성이 부족할 경우 더욱 빠지기 쉽다. 

또한 부정긴급성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은 문제 

상황에서 일반인들보다 더욱 큰 고통을 느끼고, 

부정적 정서를 없애고자 하는 욕구도 커진다(전

세훈, 이지연, 2017). 따라서 현실의 부정사건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가상의 공간인 SNS로 반

복적인 회피행위를 벌이게 되고, 결국 SNS에 중

독되는 것이다. 긍정긴급성 성향이 높을 경우 이

와는 반대로 긍정적 상황과 정서에 있어 과잉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SNS를 통해 개인의 긍정

적 정서를 더욱 심하게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충동성과 SNS 중독은 인과관계를 나타

내므로, 본 연구는 충동성의 하위요인이 SNS 중

독과 어떠한 상관을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C-1 : 부정긴급성은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C-2 : 긍정긴급성은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C-3 : 계획성부족은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C-4 : 지속성부족은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 SNS중독 하

부요인 2차 요인변수로 묶기

2.4.2. SNS 중독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

SNS는 2.4에서 이야기하였이듯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모바일뱅킹

의 성장 이유와 동일하다. 즉 인터넷 기반의 서

비스이자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SNS와 모바일뱅킹의 공통점은, SNS 사용률이 

높을수록 모바일뱅킹의 사용률 또한 높을 것이

라는 정적 관계를 예상케 한다. 또한 충동성과 

SNS 중독 사이의 인과관계로 미루어 보아, SNS 

중독은 충동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 간의 관계

를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D-1 : SNS 중독은 부정긴급성과 모바일뱅

킹 사용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D-2 : SNS 중독은 긍정긴급성과 모바일뱅

킹 사용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D-3 : SNS 중독은 계획성부족과 모바일뱅

킹 사용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D-4 : SNS 중독은 지속성부족과 모바일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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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킹 사용률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이상 이전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설정한 가설

을 종합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

시하는 바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전국의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총 152부를 회수하여 부적절한 

데이터를 제외한 총 150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

였다. 전체 남자는 59명, 여자는 91명으로 여자

가 더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UPPS-P)

충동성의 네 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다차원 충동성 척도(UPPS-P)를 활용하였

다(임선영, 이영호, 2014). 이 척도는 임선영과 

이영호(2014)가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Whiteside 

and Lynam, 2001; Cyber et al, 2007)를 국내 타당

화하기 위해 개발한 4점 Likert형 척도이며, 부정

긴급성, 긍정긴급성, 계획성부족, 지속성부족의 

신뢰도(Cronbach’s)는 각기 .85, .92, .81, .78이었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각기 .87, .82, .77,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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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Negative urgency

When I feel bad, I often do things I'll regret later to refresh myself.

Sometimes when I feel bad, the more I do, the worse I feel, and it's hard to stop it.

I used to act thoughtlessly when I was offended.

Sometimes when you're offended, you make things worse with thoughtless behavior.

I often argue and say things I'll regret later.

I can't control my mood very well.

Positive urgency

Sometimes when I feel very good, I do things I'll regret later without realizing it.

I often lose control when I feel very good.

When I'm in a very good mood, there are people who rate me as making the wrong 
decisions.

When I feel great, feel free enough to act and not put up with the same desire.

I'm often surprised by what I did when I was in a very good mood.

Lack of premeditation

Usually I act without a clear purpose.

I often say without thinking.

I don't do preliminary research in the face of new circumstances.

I used to start things off without getting a clear picture of course.

In making any decision, various variables such as advantages or disadvantages are 
not considered.

Lack of perseverance

I usually don't finish my job.

I tend to give up easily.

When I start working, I tend to lose focus for a long time and stop in the middle.

It is difficult for me to concentrate.

It's hard for me to control my own pace and get things done on time.

Control failure & 
daily living disorder

SNS has reduced interest in other activities offline.

Because of SNS, my hobbies, leisure life, and exercise became less important.

I have experienced regret because I couldn't reduce SNS usage time.

I feel tired from using SNS, so I doze off or sleep during class or work hours.

Immersion
&

tolerance

I spend a lot of time using SNS.

I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or using SNS.

I'm constantly on social media, thinking "I should stop".

I spend most of the day doing SNS.

Avoiding negative emotions

I do SNS to get out of the gloomy mood.

I do SNS to forget the stressful problems.

I do SNS not to feel nervous or anxious.

I do SNS to make people feel better.

<Table 1> Questions for Measuring Impulsiveness Scale and SNS Addiction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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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Question
Frequency

(n=150)

Percentage

(n=150)

Mobile banking usage

Not more than once a week 36 24

2-3 times a week 47 31.3

4- 5 times a week 42 28

Everyday 25 16.7

Credit card use
Use 80 53.3

Not use 70 46.6

<Table 2> Results on Mobile banking usage and Credit card use 

3.2.2. SNS 중독 척도

 SNS 중독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기 위

해 대학생용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활용하였

다(정소영, 김종남, 2014). 이 척도는 정소영과 

김종남(2014)이 SNS 과다이용자들의 중독경향

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4점 Likert형 척

도이며,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

성, 부정정서회피의 신뢰도(Cronbach’s)는 각기 

.84, .80, .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는 각기 .84, .89, .80으로 나타났다. 

충동성 척도, SNS 중독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구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2>에는 모바일뱅킹 사용률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필수 

외(2007)는 모바일뱅킹 사용률을 조사하기 위해 

‘한달에 2회 미만’, ‘한달에 5회 이상’, ‘한주에 

2-3회’, ‘한주에 5회 이상’, ‘하루에 1회 이상’의 

5점 리커트척도를 적용한 바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률이 급격히 상승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위를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주에 1회 이하’, ‘한주에 2-3회’, ‘한주에 

4-5회’, ‘매일’의 4점 리커트척도를 적용하였다.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한주에 2-3회가 전체 응답

자의 31.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주

에 1회 이하, 한주에 4-5회, 매일 순이었다. 신용

카드 사용 여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53.3%,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비율이 46.6%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및 상관계수

 충동성, 모바일뱅킹 사용률, 신용카드 사용 

여부, SNS 중독의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기 위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충동성의 하위요인과 SNS 

중독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신

뢰도 계수 값이 0.6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신

뢰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분석 결과, 충동성의 

하위요인인 부정긴급성(α=.85), 긍정긴급성(α

=.82), 계획성부족(α=.76), 지속성부족(α=.84), 

SNS 중독의 하위요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

장애(α=.84), 몰입 및 내성(α=.88), 부정정서회

피(α=.80) 모두 기준에 부합하였다. 충동성의 하

위요인은 각각 서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43~.58), SNS 중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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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 negative urgency 1

2. positive urgency .58** 1

3. lack of premeditation .48** .53** 1

4. lack of perseverance .43** .43** .58** 1

5. Credit card use .15 .09 .20* .20* 1

6. control failure & daily 
living disorder

.46** .45** .49** .37** .05 1

7. immersion & tolerance .28** .33** .35** .34** .01 .75** 1

8. avoiding negative emotions .42** .39** .46** .52** .08 .66** .64** 1

9. SNS addiction .43** .44** .48** .46** .05 .43** .91** .90** 1

10. Mobile banking usage .86 .23** .11 .08 .05 .13 -.01 .05 .06 1

Cronbach’s α .85 .82 .76 .84 .84 .88 .80

Mean
(Standard Deviation)

.61 .62 .56 .62 .57 .77 .81 .68 1.03

**p < .01 *p <. 05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and Correlation coeffitient

하위요인도 각각 서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64~.75). 부정긴급성, 계

획성부족, 지속성부족은 모두 조절실패 및 일상

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28~.52), 긍정긴급성은 조

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

서회피, 모바일뱅킹 사용률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r=.23~.45). SNS 중독의 하위요인이 

모두 충동성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1차 요인변수로부터 

‘SNS 중독(SNS addiction)’의 2차 요인변수를 도

출하였다. SNS 중독 역시 부정긴급성, 긍정긴급

성, 계획성부족, 지속성부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냈다(r=.43~.48). 

4.2.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절효과

SPSS 통계 프로그램의 Process Macro Model 1

을 이용해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고자 5,000개의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

과 95%의 신뢰구간을 채택하였다. 이때 통계분

석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Not 

use)’의 응답을 0, ‘신용카드를 사용한다(Use)’의 

응답을 1로 지정하였다. <Table 4>은 부정긴급성

과 모바일뱅킹 사용률과의 관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절분석 결과이다. 부정긴급성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상호작용항(p=.052)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의 조건부효과 탐색을 위해 

특정값 선택방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p=.033) 부정긴급성이 모바일뱅킹 

사용률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긍정긴급성, 계획성부족, 지속성부족과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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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 LLCI ULCI

negative urgency -.121 .191 -.633 .528 -.499 .257

Credit card use -1.210 .665 -1.820 .071 -2.525 .104

negative urgency*Credit card use .531 .272 1.957 .052 -.005 1.068

<Table 4>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Credit card use on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urgency
and Mobile banking usage

Credit card use B SE t p LLCI ULCI

Not use (.0000) .184 .141 1.304 .194 -.095 .462

Use (1.0000) .487 .277 2.150 .033 .039 .935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Credit card use

B SE t p LLCI ULCI

positive urgency .351 .191 1.836 .068 -.027 .728

Credit card use -.035 .568 -.061 .951 -1.158 1.088

positive urgency*Credit card use .036 .247 .146 .884 .452 .525

<Table 6>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Credit card use on the relation between positive urgency
and Mobile banking usage

B SE t p LLCI ULCI

lack of premeditation .078 .211 .371 .711 -.338 .494

Credit card use -.500 .654 -.764 .446 -1.793 .793

lack of premeditation*
Credit card use

.236 .277 .849 .397 -.313 .784

<Table 7>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Credit card use on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premeditation and Mobile banking usage

B SE t p LLCI ULCI

lack of perseverance .192 .190 1.012 .313 -.183 .568

Credit card use .391 .596 .656 .513 -.787 1.568

lack of perseverance*
Credit card use

-.135 .231 -.584 .560 -.591 .322

<Table 8>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of Credit card use on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perseverance and Mobile banking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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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LLCI ULCI

negative urgency SNS addiction .485 .083 .432 5.825 .000 .320 .650

R2=.187, F=33.930(p=.000)

negative urgency
Mobile banking 

usage
.120 .154 .071 ,782 .435 -.183 .424

SNS addiction
Mobile banking 

usage
0.050 .137 .033 .367 .714 -.220 .321

R2=.008, F=.612(p=.544)

<Table 9>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urgency, SNS addiction,
and Mobile banking usag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LLCI ULCI

positive urgency SNS addiction .481 .082 .435 5.885 .000 .319 .642

R2=.190, F=34.639(p =.000)

positive urgency
Mobile banking 

usage
.404 .148 .244 2.735 .007 .112 .697

SNS addiction
Mobile banking 

usage
-.063 .134 -.042 -.471 .638 -.328 .202

R2=.052, F=4.060(p =.019)

<Table 10>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urgency, SNS addiction,
and Mobile banking usage

일뱅킹 사용률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부정긴급성, SNS 중독 및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SPSS 통계 프로그램의 Process Macro Model 4

를 이용해 SNS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유의성 및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5,000개의 부트스트랩(Bootstrap) 표본

과 95%의 신뢰구간을 채택하였으며, 하한(LLCI)

과 상한(UL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Preacher and 

Hayes, 2008). <Table 9>는 부정긴급성과 모바일

뱅킹 사용률의 관계에 대한 조절실패 및 일상생

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 각각의 매

개분석 결과이다. 부정긴급성과 SNS 중독의 관

계(R2=.187, F=33.930, p=.000)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그러나 부정긴급성, SNS 중독과 모

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4.4. 긍정긴급성, SNS 중독 및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Table 10>는 긍정긴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

률의 관계에 대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

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 각각의 매개분석 결과

이다. 긍정긴급성과 SNS 중독의 관계(R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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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B SE LLCI ULCI

Total effect
(Direct+Indirect)

.374 .133 .112** .636**

Direct effect
(positive urgency→Mobile banking usage)

.404 .148 .112** .697**

Indirect effect
(positive urgency, SNS addiction

→Mobile banking usage)
-.030 .063 -.156 .098

**p <. 01

<Table 11>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urgency, control
failure & daily living disorder, and Mobile banking usag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LLCI ULCI

lack of 
premeditation

SNS addiction .591 .038 .484 6.722 .000 .417 .764

R2=.234, F=45.184(p =.000)

lack of 
premeditation

Mobile banking 
usage

.198 .172 .108 1.154 .250 -.141 .537

SNS addiction
Mobile banking 

usage
.018 .141 .012 .128 .898 -.260 .296

R2=.114, F=.973(p =.380)

<Table 12>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ck of premeditation, SNS 
addiction, and Mobile banking usage

F=34.639,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긍정긴급성, SNS 중독과 모바일뱅킹 사용

률의 관계에서 긍정긴급성이 모바일뱅킹 사용

률에 미치는 영향(p=.007)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

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긴급성과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의 매개모형에서 총효과(B=.374, 

CI [.112 .636])와 직접효과(B=.404, CI [.112 

.697])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간접효과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5. 계획성부족, SNS 중독 및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Table 12>는 계획성부족과 모바일뱅킹 사용

률의 관계에 대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

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 각각의 매개분석 결과

이다. 계획성부족과 SNS 중독의 관계(R2=.234, 

F=45.184,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그러나 계획성부족, SNS 중독과 모바일뱅

킹 사용률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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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LLCI ULCI

lack of 
perseverance

SNS addiciton .506 .081 .458 6.269 .000 .346 .665

R2=.210, F=39.295(p =.000)

lack of 
perseverance

Mobile banking 
usage

.099 .153 .060 .647 .519 -.204 .402

SNS addiciton
Mobile banking 

usage
.055 .139 .037 .398 .691 -.219 .330

R2=.007, F=.514(p =.599)

<Table 13>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ack of perseverance, SNS 
addiction, and Mobile banking usage

Hypothesis Variable Relationship
Hypothesis 

Direction

Adopted / 

Rejected

A-1 negative urgency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A-2 positive urgency → Mobile banking usage + Adopted

A-3 lack of premeditation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A-4 lack of perseverance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Table 14> Adopted / Rejected of Hypothesis A-1~A-4 

나타났다. 

4.6. 지속성부족, SNS 중독 및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 대한 매개효과

<Table 13>은 지속성부족과 모바일뱅킹 사용

률의 관계에 대한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

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 각각의 매개분석 결과

이다. 지속성부족과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의 관계(R2=.1190, F=19.9861, p=.0000), 몰입 및 

내성의 관계(R2=.1247, F=21.0860, p=.0000), 부

정정서회피의 관계(R2=.2268, F=43.4048, p=.0000)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지속성부

족,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와 모바일뱅킹 사

용률의 관계, 지속성부족, 몰입 및 내성과 모바

일뱅킹 사용률의 관계, 지속성부족, 부정정서회

피와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가설들의 채택 여부는 다음과 같다. 

<Table 14>과 같이 충동성의 하위요인과 모바일

뱅킹 사용률의 관계에 대한 가설 중 A-2(긍정긴

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유의한 정적 관계

가 있을 것이다)가 채택되었고, A-1, A-3, A-4는 

기각되었다. 

<Table 15>와 같이 충동성과 모바일뱅킹 사용

률의 관계에서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절효과

에 대한 가설 중 B-1(부정긴급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조

절될 것이다)이 채택되었고, B-2, B-3, B-4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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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Variable Relationship

(Moderating Effect)

Hypothesis 

Direction

Adopted / 

Rejected

B-1 negative urgency → Mobile banking usage + Adopted

B-2 positive urgency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B-3 lack of premeditation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B-4 lack of perseverance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Table 15> Adopted / Rejected of Hypothesis B-1~B-4 

Hypothesis Variable Relationship
Hypothesis 

Direction

Adopted / 

Rejected

C-1 negative urgency → SNS addiction + Adopted

C-2 positive urgency → SNS addiction + Adopted

C-3 lack of premeditation → SNS addiction + Adopted

C-4 lack of perseverance → SNS addiction + Adopted

<Table 16> Adopted / Rejected of Hypothesis C-1~C-4

Hypothesis
Variable Relationship

(Mediating Effect)

Hypothesis 

Direction

Adopted / 

Rejected

D-1 negative urgency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D-2 positive urgency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D-3 lack of premeditation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D-4 lack of perseverance → Mobile banking usage + Rejected

<Table 17> Adopted / Rejected of Hypothesis D-1~D-4

각되었다.

<Table 16>과 같이 충동성의 하위요인과 

SNS 중독의 관계에 대한 가설은 C-1(부정긴

급성은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

을 것이다.), C-2(긍정긴급성은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C-3(계획

성부족은 SNS 중독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C-4(지속성부족은 SNS 중독

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17>와 같이 충동성의 하위요인과 모바

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서 SNS 중독의 매개효

과에 대한 가설은 모두 기각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충동성과 모바일뱅킹의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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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조절효과와 SNS 중독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에 의해서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긴급성이 모바일뱅킹 사용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

를 바탕으로 가설A-2가 채택되었다. 둘째, Process 

Macro Model 1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신용카

드 사용 여부는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 부정긴급

성과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B-1이 채택

되었다. 셋째,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 

단계에서 충동성의 하위요인인 부정긴급성, 긍

정긴급성, 계획성부족, 지속성부족이 모두 SNS 

중독의 하위요인인 조절실패 및 일상생활장애, 

몰입 및 내성, 부정정서회피와 유의미한 정적 관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를 바탕

으로 가설C-1, C-2, C-3, C-4가 채택되었으며, 이

는 SNS 중독 현상이 IT 중독 현상의 한 종류로

써 충동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한다(Meerkerk et al, 2010). 넷째,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긍정긴

급성, SNS 중독, 그리고 모바일뱅킹 사용률의 관

계에서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나타났으나, 간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먼저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충동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긴급성과 정적인 관

계를 보였으며, 이는 곧 다차원 충동성 척도가 

낮게 측정된 사람일지라도 긍정긴급성이 상대적

으로 높게 측정되었을 경우 모바일뱅킹 사용률

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바일뱅킹 

사용률은 독립변수인 부정긴급성의 영향은 받지 

않았으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정긴급성

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음으로 충동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SNS 중

독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

는 SNS가 모바일기반서비스로써 즉각적인 즐거

움과 만족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획성, 지속성이 

부족할 경우 중독되기 쉬우며, 부정긴급성이 높

은 이들에게는 회피 공간, 긍정긴급성이 높은 이

들에게는 정서 표출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뱅킹의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

인과 모바일뱅킹 간의 영향 관계를 도출해냄으

로써 기존에는 다소 부족했던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 모바일뱅킹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

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

내의 연구들은 IT 요소 혹은 고객의 영향 등 주

로 내부 요인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는 모바일뱅

킹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바일뱅킹의 주요 고객인 20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해당 연령인들의 

외부 요인과 모바일뱅킹 사용률 간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모바일뱅킹 실태

조사를 위해 연령을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는 특

정 연령 대상의 모바일뱅킹 관련 연구를 진행했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동성, 신용카드 사용 여부, 

SNS 중독과 같이 다양한 외부요인과 모바일뱅

킹 사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

를 도출함으로써, 모바일뱅킹이 타분야와 융합

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둘째, 부정긴급성과 모바일

뱅킹 사용률 간의 관계가 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절된다는 분석 결과 및 긍정긴급성과 모

바일뱅킹 사용률이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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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모바일뱅킹의 마케팅 타겟층 분

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대상으로 충동성 척도의 일부인 부정

긴급성(신용카드 사용 여부에 관한 질문을 포함

하여)혹은 긍정긴급성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간단

한 설문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 또한 적게 든다. 셋째, 충동

성의 각 하위요인과 SNS 중독 사이에 정적 관계

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긍정긴급성 및 

부정긴급성(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

여)이 높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의 종류

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면 SNS 마케팅을 기획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연구에 이용된 표본의 수는 총 150명으

로 다소 부족한 편이다. 또한 20대와 30대의 비

율이 각각 82%, 18%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20대에 편향되어 도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많은 표본을 수집하

고 20대의 비율 격차를 줄여 연구를 재검증할 필

요성이 고려된다. 둘째, 본 연구는 충동성과 모

바일뱅킹 사용률의 관계에서 SNS 중독의 간접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 즉 가설 D-1~D-4는 모

두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다

음과 같이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먼저 조사 방법의 관점에서, 앞서 이야기

했듯 불충분한 표본의 수가 가설 검증에서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의 

관점에서, 모바일뱅킹 사용자의 직업 및 수입과 

같이 재무적인 환경과 관련한 인구통계학적 요

인이 가설 검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뱅킹은 은행 업무 서비스인만큼 사용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에 대한 구

체적인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바이다. 셋째, 부정긴급성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부정긴급성 단독으로는 모바일뱅

킹 사용률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신용카드 사용 

여부와 상호작용항을 이룰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정긴급성과 신용카드 사용 

여부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요인이 파생되는 것

인지 등에 대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통해 밝혀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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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impulsiveness on mobile banking usage:

Moderating effect of credit card use and mediating effect 

of SNS addiction
1)

Youmi Lee*ㆍKihwan Nam**

According to the clear potential of mobile banking growth, many studies related to this are being 

conducted, but in Korea, it is concentrated on the analysis of technical factors or consumers' intentions, 

behaviors, and satisfaction. In addition, even though it has a strong customer base of 20s,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specifically for this customer group. In order for mobile banking to take 

a leap forward, a strategy to secure various perspectives is needed not only through research on itself but 

also through research on external factors affecting mobile bank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impulsiveness, credit card use, and SNS addiction among various external factors that can significantly 

affect mobile banking in their 20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mobile banking usage 

depends on whether or not a credit card is used, and checks whether a customer's impulsiveness is possible 

by examining whether a credit card is used.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new standards for 

classification of marketing target groups of mobile banking. After finding out the static or unsuitable 

relationship between whether to use a credit card and impulsiveness, we want to indirectly predict the 

customer's impulsiveness through whether to use a credit card or not to use a credit card. It also verifies 

the mediating effect of SNS addi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mobile banking usage. 

For this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conducted according to research problems using the SPSS 

Statistics 25 progra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urgency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static effect on mobile banking usage. Second, whether to use credit cards has shown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udulent urgency and mobile banking usage. Third, it has been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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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ll subfactors of impulsiveness have significant static relationships with subfactors of SNS addiction. 

Fourth,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urgency, SNS addiction, and mobile 

banking usage has total effect and direct effect.

The first result means that mobile banking usage may be high if positive urgency is measured 

relatively high, even if the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scale is low. The second result indicates that 

mobile banking usage rates were not affected by the independent variable, negative urgency, but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static relationship with negative urgency when using credit cards. The third 

result means that SNS is likely to become addictive if lack of premeditation or lack of perseverance is 

high because it provides instant enjoyment and satisfaction as a mobile-based service. This also means that 

SNS can be used as an avoidance space for those with negative urgency, and as an emotional expression 

space for those with high positive urgency.

Key Words : Mobile-based service, Mobile banking, Credit card, SNS addiction, Impuls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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